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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화정공원서 8·15 광복절 기념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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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시 동구는 15일 화정공원에서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아 기념행사를

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동구에서 유일하게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서진문 선생 등 독립운동가를 추모하고, 항일

운동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독립운동가 후손, 보훈·안보단체장 및 회원 등을 초청해 진행한다. 

식전 독립유공자 서진문선생의 묘역 앞 헌화와 참배를 시작으로 김영자 무용단의 식전공연, 국민의례,

기념사, 서진문 모 사건 모노드라마, 경축공연, 만세삼창 등으로 진행된다. 

행사를 주최한 동구문화원은 구민의 안전을 고려해 참석자들의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코로나19 예

방 수칙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또 동구 지역의 독립운동 활동과 독립운동가를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리플릿을 제작 배포한다.  

동구문화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독립유공자 서진문 선생의 묘가 있는 화정공원에서 기념행사를 마련

하게 됐다"며 "또 항일운동의 터전 보성학교 설립자인 성세빈 선생의 공적도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rgeousk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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